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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용

음 악 이 론 복 습

- 음정 -
      방 진

1. 이 시간에는 영어, 이탈리아어, 한국어로의 음이름을 익힌다.
2. 두 음을 보고 음정을 말할 수 있도록 한다.

1. 음이름

1. 칠판에 건반과 음을 그리고 학생을 지명하여 돌아가면서 읽히도록 한다.
2. 읽음 -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음악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서 나온 음이름으로 전세

계적으로 공통되게 쓰이고 우리에게도 가장 익숙하니 우리도 편의상 도레
미파솔라시도로 음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 음정
  1) 음정은 두 음 사이의 간격을 말한다. 아래 악보의 ‘도’와 ‘미’ 사이의 음정을 3도

라 한다. - 칠판에 그리며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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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래처럼 음이 똑같은 음정은 1도라 한다.  - 칠판에 그리며 설명한다.

 
  3) 음표에 임시표나 조표가 붙어도 음정은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래의 모든 

음정은 3도이다.  - 칠판에 그리며 설명한다. 2도나 6도 및 7도의 예도 그리며 
설명한다.

  4) 음정에는 이름을 붙이는데 완전, 장, 단, 증, 감 등이 그것이다. 밑의 건반과 음
정을 칠판에 일단 그려 놓는다. 밑의 음정표는 외우기 힘드니 아래처럼 건반을 
생각하면 어떠한 음정에서 온음이 몇 개이고 반음이 몇 개인지 알 수 있다. 

반음의 수가 올라갈수록 음정간격이 넓어지고, 반음의 수가 내려갈수록 음정간격이 좁아진다.

온음 반음 온음 반음

완전1도 0 0 완전5도 3 1

장2도 1 0 장6도 4 1

장3도 2 0 장7도 5 1

완전4도 2 1 완전8도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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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아래 그림을 칠판에 그린다.

2. 학생들의 핸드아웃 3페이지에 있는 오선지를 활용하여 교수가 칠판에 아래의 예제
들을 그리고 문제를 풀게 함으로 음정을 이해하도록 시킨다. 미리 그려 놓은 건반
에다 빨간 색으로 음을 칠하며 문제를 푼다.

  1) 

    ‘파’와 ‘라’는 일단 3도이니 답에 ‘3도‘라 쓰고 온음이 2개이므로 ‘장’을 붙여 ‘장
3도’라 쓴다.

   2)

   ‘라’와 ‘도’가 3도이니 답에 ‘3도’라 쓴다. 온음이 1개이고 반음이 1개이니 온음이 
2개인 장3도에서 하나 빠진 것이므로 답은 ‘단3도’이다. 사실 온음이 1개이고 반음
이 1개인 것은 장2도도 마찬가지이나 일단 보이는 음정이 3도이니 2도를 신경쓰지
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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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이는 음정이 4도이니 답에 ‘4도’라 쓴다. 4도이니 건반에 4개의 점을 찍는다. 온
음이 2개이고 반음이 1개이니 답은 완전4도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5개의 점을 찍
으면 안된다.

 5도일 때 5개의 점을 찍어야 하는
것이다.

아래처럼 4개의 점을 찍어도 상관없다.

  4)

  일단 4도이므로 답에 ‘4도’라 쓴다. 일견 완전4도 같아 보이지만 아니다. 완전4도는 
온음이 3개, 반음이 1개인데 이것은 온음이 3개이기 때문이다. 완전4도에서 반음이 
하나 올라가면 ‘증’을 붙여 ‘증4도’로 답을 써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 그림을 참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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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일단 5도이므로 답에 ‘5도’라 쓴다. 일견 완전5도 같아 보이지만 아니다. 완전5도는 
온음이 3개, 반음이 1개인데 이것은 온음이 2개, 반음이 2개이기 때문이다. 즉, 완전5
도보다 반음 1개가 적다. 완전5도에서 반음이 하나 내려가면 ‘감’을 붙여 ‘감5도’로 
답을 써야 한다. 아래 그림으로 설명할 것.

  6)  

   2도이니 답에 ‘2도’라 적는다. 2도이니 점을 2개를 찍어야 하는데 ‘라#’과 솔‘ 말
고 또 찍을 수 없다. 장2도가 온음이 1개이고 반음이 0개인데 악보에는 온음이 1개이
고 반음이 1개이니 장2도보다 하나 올라간 것이 답이다. 장2도에서 하나 올라가면 ’
증‘을 붙여야 하므로 답은 ’증2도‘이다. 아래 그림으로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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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6도이니 답에 ‘6도’라 적는다. 장6도는 온음이 4개이고 반음이 1개인데, 악보에는 
온음이 2개, 반음이 3개이다. 곧, 온음이 3개, 반음이 1개인 것과 같다. 이는 장6도보
다 반음이 2개 내려간 것이다. 장6도보다 1개 빠지면 단6도, 하나 더 빠지면 감6도가 
되므로 답은 ‘김6도’이다. 악보를 아래와 같이 점을 찍어도 상관없다. 6개만 찍으면 
된다.

  8) 남는 시간에 즉흥적으로 문제를 내고 학생들에게 5분간 풀게 하고 한 사람씩 나
와 문제를 풀도록 한다. 모르는 학생을 세워두고 알 때까지 다시 설명한다.


